
일본, PAN계 탄소섬유 상승기류
항공기·산업용 증설계획 줄이어 … 수요처 사양 대응능력이 열쇠

PAN(Polyacrylonitrile) 탄소섬유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A i r b u s의 차기 대형 여객기인

⌜A - 3 8 0⌟에 이어 B o e i n g에서도 2 5 0인승 차기 대형 여객기⌜7 E 7⌟을 개발하고 있어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탄소섬유는 항공기용 외에 프로펠러 등 자동차 관련, CNG(압축천연가스) 탱크, 풍력발전용 B l a d e와 같

은 일반산업용에서도 고강도·경량 실현에 효과적이어서 시장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능력 뿐만 아니라 수요처 사양에 맞춘 소재 제공능력이 더욱 중요해져 탄소섬유 메이커

들의 고품질·저코스트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P A N계 탄소섬유( R e g u l a r급) 메이커는 일본 Toray, Tohotenax, Mitsubishi Rayon으로 3사가 세계시장의

7 5 %를 점유하고 있다.

T o r a y는 프랑스의 생산거점에서 2 0 0 4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생산능력을 1 8 0 0톤 증설할 계획이며, 미국에

서도 2 0 0 5 - 2 0 0 6년을 목표로 1 8 0 0톤을 증설하는 등 일본과의 세계 3극에서 총 1만9 0 0톤 생산체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T o h o t e n a x는 일본, 독일의 생산거점 뿐만 아니라 미국 공급거

점 확보를 위해 M & A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거점을 갖고 있는 M i t s u b i s h iR a y o n도 건설부지는

미정이나 2 0 0 5년을 목표로 1 0 0 0톤 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대형 3

사의 증설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민간 항공기에서 탄소섬유 복합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움직임

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일반산업용에서도 시장이 확대

되고 있기 때문이다.

A l u m i n i u m보다 20-30% 경량인 복합재료인 탄소섬유강화 플래

스틱( C F R P )은 민간항공기에서는 1차구조재인 수평날개, 수직날

개, Floor Beam 등에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1기당 CFRP 사용량이 수톤에 불과했으나 2 0 0 6년 취

항 예정인 A i r b u s의 A - 3 8 0 ( 2층으로 5 5 0인승)에서는 3 5톤이 사용돼 1 0배정도 늘어나게 된다. Boeing에서도

기존모델 7 6 7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인 7 E 7기 생산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20% 정도 경량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 l u m i n i u m을 사용하던 기체 자체에도 C F R P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2 0 0 7년- 2 0 0 8년

경에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산업용에서도 연료절약화·경량화가 지상명제인 자동차에서 기존의 프로펠러 축 뿐만 아니라 B o d y

외판에도 사용될 전망이며, 석유굴삭 R i s e r와 C N G탱크, 풍력발전용 풍차 B l a d e와 같은 에너지 관련부문에

서도 CFRP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 중국시장 확대전망에 따라 3사가 시장개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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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그레이드기준
자료) Tohotenax 


